
넥센타이어, 영업이익 200% 폭증
2009년 매출액 9000억원 달해 … 내수·수출 모두 균형적인 성장

넥센타이어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200% 이상 폭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넥센타이어는 2009년 매출액이 966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622억원, 당기순이익은

1143억원으로 국내시장에서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수출과 내수가 골고루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28%, 영업이익은 202% 증가

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매출액 부문은 전년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010년에는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2009년 경쟁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차별화 된 해외마케팅 전략과 철저

한 재고관리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낼 수 있었다”며 “2010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는 2010년 투자규모 1조원대의 경상남도 창녕 제2공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으로 양적인 부문은

물론 질적인 부문에서도 고속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종만 대표이사는 “세계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불황에 빠져 대부분 수익성과 외형성장세가 크게 약화된 것

과 달리 넥센타이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알리

는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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